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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배 잘못 가져가신 분? 

연락해 주시고 제자리에 놔 주세

요” 행복기숙사 단체 채팅방에 심

심치 않게 보이는 내용이다. 기숙사

로 오는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분

실, 오인 수령, 무인 택배함 사용 저

조, 한정된 택배 보관 공간 등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행복기숙사로 오는 택배는 모두 

기숙사 건물 1층 창고에 보관한다. 

창고에는 택배사별로 구분된 택배 

보관함이 있으며 번호로 구분한다. 

CJ대한통운과 쿠팡과 같이 물량이 

많은 택배사는 여러 개의 보관함이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창고 밖 복

도까지 늘어져 있다.

행복기숙사 A동은 928명의 인원

을 수용한다. 수치상으로 928명의 

택배가 모두 1층 창고와 무인 택배 

보관함에 놓인다. 이달 7일 기준, 10

평 남짓의 창고 안에는 총 331개의 

택배가 도착해 있었으며 37개의 택

배는 공간이 부족해 창고와 로비를 

연결하는 복도에 줄지어 있었다.

그중 186개 택배 수용이 가능한 

무인 택배 보관함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택배 기사가 직접 보

관함에 넣어야 하기에 수령인이 무

인 택배 보관함에 넣어달라고 요청

하더라도 창고에 두는 경우가 대다

수다. 실제 택배 운송 차량이 다녀

간 뒤 창고는 선반으로는 모자라 바

닥에까지 발 디딜 틈 없이 택배가 

늘어져 있는 상황이다.

좁은 택배 창고 문제도 있지만, 

택배를 바로 찾아가지 않아 오랫동

안 방치되다 보니 분실이 잦아진다. 

하지만 물량이 많아지면 기숙사 관

리인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행복기숙사 관리인은 “택배 물건이 

오면 바로 찾아가야 하는데 어떤 물

건은 한 달 이상 창고에 있기도 해 

직접 연락해야 찾아가는 일이 수두

룩하다”고 말했다. 

행복기숙사에 거주 중인 노휘연

(행정학 2023) 씨는 “택배가 도착하

자마자 창고에 가면 택배가 너무 많

아 찾기 어렵다”며 “차라리 다른 사

람이 택배를 가져간 뒤에 찾는 게 

쉬워 바로 가져가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숙사생은 택배를 분실했을 때, 

보통 기숙사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택배를 찾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럼

에도 찾지 못할 경우, 행복기숙사 측

으로 신고해 CCTV 열람을 신청한

다. 이후 캡스 직원이 행정실로 방문

해 CCTV를 열람한다. 

행복기숙사 행정실에 따르면 

CCTV 확인 결과, 분실 신고 대부분

은 비슷한 이름 혹은 포장으로 인해 

다른 택배를 가져가거나, 택배 기사

와의 소통 문제 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 측은 “택

배에 본인 주소를 정확히 기록하고 

택배 바뀜 및 절도 등에 관한 경고

를 진행해 올바르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종합

기숙사 택배 물량 증가

분실·오인 수령도 늘어

  【서울】고황컵이 지난 3일 농구 

결승전을 끝으로 약 한 달간의 여

정을 마무리했다. 올해로 20주년

을 맞은 고황컵은 교내 중앙동아

리, 단과대 동아리, 과 동아리가 참

가해 실력을 겨루는 체육 행사다. 

종목은 농구, 야구, 축구다.

총 20팀이 참가한 농구에서 호

텔관광대학 농구 동아리 ‘무브먼

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총 7팀이 

참가한 야구에선 중앙동아리 ‘브

레이브스’가 정경대학 야구동아리 

‘구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브레이브스 김

정현(사회학 2022) 감독은 “팀원

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뭉쳐주었

고 매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

며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는 소감

을 전했다.

총 23팀이 참가한 축구에선 경

영대학 축구 동아리 ‘한발’이 행정

학과 축구 동아리 ‘금시조’를 상대

로 1:0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

했다. 한발 김지혁(경영학 2020) 

회장은 “작년에 이어 금시조라는 

강팀을 2년 연속으로 만나 우승을 

차지해서 뿌듯하다”며 “이번 대회

를 깔끔하게 운영해주신 고황대회

운영위원회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운 날에 항상 뜨거운 응원과 관

심을 보내준 학생들 덕분에 고황

컵을 들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

다.

고황대회운영위원회 김동현(미

디어학 2021) 위원장은 “여러 선

수가 스포츠를 통한 즐거움을 얻

게 돼 행복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거듭한 것 같아 기

분이 좋다”며 “고황컵 내내 스포츠

로 울고 웃었던 선수들 표정이 모

두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20주년 맞은 고황컵

축구, 경영대 ‘한발’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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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축구 동아리 ‘한발’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 (사진=고황대회운영위원회 제공)


